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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 인니태양광고율관세부과

美진출한국기업들경쟁력향상…반사이익 기대
인도126% 인니104%등

상계관세예비판정부과

한화큐셀등한국기업청원

방치시제조업재건실패

박재홍(오른쪽) LG에너지솔루션버테크법인장과크리스호드릭한화큐셀EPC사업부장이지난4일(현지시간)미국에서ESS공급계약을체결하

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미국정부가인도와인도네시아등지에

서생산되는태양광발전기기에고율관

세를부과하기로했다.미국에진출한한

화큐셀등한국기업이상대적으로유리

해질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

스에서수입한태양광셀과패널에보조

금 수혜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리고

상계관세부과절차에들어갔다.

이들국가에적용될잠정적상계관세율

인일반보조금비율은인도가125.87%,

인도네시아가 104.38%, 라오스가

90.67%로산정됐다.

개별기업의상계관세율은문드라솔라

(인도)가125.87%, PT블루스카이솔라

가 143.3%, PT REC 솔라 에너지(이상

인도네시아)가85.99%,솔라스페이스테

크놀리지솔코,베트남서너지(이상라오

스)가80.67%로책정됐다.

미국정부통계에따르면이들3국에서

미국에수입된태양광전지와패널규모

는작년에45억달러(약6조5000억원)로

미국내전체태양광전지,패널수입에서

차지하는비중은3분의2정도다.

이번상계관세가남은절차를거친뒤

실제로집행되면미국에태양광발전기기

생산시설을갖춘한국업체의경쟁력제

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상무부의조사는 미국태양광제조 무

역연합 (Alliance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and Trade)이 작년에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제품에대한조

사를청원함에따라이뤄졌다.

미국내일부태양광발전기기제조업

체가연대한이단체에는한화큐셀,한국

의OCI홀딩스가소유한미션솔라등미

국에진출한한국자본이포함돼있다.

이단체의수석변호인인팀브라이트

빌은성명을통해 미국제조업체들은자

국내생산역량을재건하고소득이괜찮

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수십억달러

를투자하고있다 고말했다.

그는 이같은투자는불공정한무역을

통해수입된제품때문에시장이왜곡되

도록내버려둔다면성공할수없다 고보

조금수혜조사를상무부에청원한배경

을설명했다.

미국상무부는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

에서수입된태양광발전기기에대한조사

결과는 두 단계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보조금수혜수준과상계관세율산정

에이어다음달에는이들국가가생산비

용보다낮은가격에해당제품을팔았는지

를따진덤핑조사결과가나온다.

미국상무부는미국내업체나노동조

합의청원을접수한뒤실질적피해가있

다고판단하면보조금수혜수준에따른

세율을산정하고현금예치와같은잠정

적관세징수에들어간다.

상무부는이후현지실사등을통해최

종보조금비율을결정하고자국산업이

받은손실에대한국제무역위원회(ITC)

의최종판정을거쳐상계관세부과를확

정한다. 연합뉴스

미 글로벌관세15%로올리는작업진행중

일단세율10%발효…구체적인상시기는공개안해

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대법

원판결로무효화한 상호관세를대

체할새글로벌관세를현재의10%에

서15%로인상하는실무작업을진행

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

(현지시간)밝혔다.

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당국자는

글로벌관세를15%로올린다는트럼

프대통령의기조에변화는없다면서

이같이밝혔다. 다만이당국자는언

제15%로올리는지등에대한구체적

인사항은언급하지않았다고로이터

는전했다.

트럼프대통령이지난20일서명 발

표한포고문에적시된대로미동부시

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

목을제외한전세계의대미수출품에

10%의새관세가적용되기시작했다.

트럼프대통령은10%의글로벌관

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세율을15%로인상한다고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밝혔지만

언제부터인상할지등은공개하지않

았다.

따라서새로도입된글로벌관세세

율의경우일단 10%가적용되고, 조

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

앞서미대법원이지난20일국제비

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

관세(국가별차등세율관세)와 펜타

닐 관세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

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부과한관세)

를부과및징수할권한이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호관

세와펜타닐관세등을무효화했다.

연합뉴스


